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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ISSUES 

국제기술이전의 추진 Mechanism에 대한 소고 

朴鍾午1) 

Ⅰ. 서론 

최근 국제적 기술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정치의 우방은 있어도 기술의 우
방은 없다"고 할 정도로 기술보호주의 내지 기술국수주의의 경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제2차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국제간 기술이전이 추진되었으나, 최근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자
체기술개발 축적전략과 연계된 국제 경쟁력 확보·유지 차원에서 기술을 보호하여 국익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이다. 

이는 기술이 기업경영에 핵심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인식이 뚜렷해지기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정된 연구개발자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국에서는 아직도 국제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능력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선진국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보호차원에서 새로운 국제규범의 제정·실시와 UR·TR등 기술요소에 대한 거래질서의 재정립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

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확보한 技術開發成果를 보호하려는 선진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몰아부치

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선진국들이 소위 "기술이전에 의한 부메랑 효과"를 효과적으로 대
체하려는 것으로서, 기술제공에 의해 기술도입국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경쟁력이 제고되면 자신들의 경제적 입지가 약화되고 산
업의 공동화를 우려하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근자에 와서는 정당한 기술사용료(Royalty)를 지불하면서 기술을 이전받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경향
도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산업경제발전추진을 경계하면서 지국적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지원의 배제 
등 선진국의 입장에서 본 "공정한 규칙(Rule)"을 각국에게 강요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선진기업들이 환경설비·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면서도, 정부 지원없이 자유경쟁체제속에서 기술개발과 

기업경영을 수행하는 것에 비하여,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등 많은 부문에 있어서 무신경·무관심한 상태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원천적인 면에서 경쟁 조건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조건을 동일하게 조성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의 핵심은 기술이전을 제한하는 동시에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기
준강화, 정부지원에 제한 그리고 국제교역에 있어서도 일방적 시장개방에서 동일한 시장개방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핵심
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선진국의 논리는 보편타당하고 무리가 없으며, 한편으로는 일리있는 것으로 보이
나,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던 경쟁력과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속셈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선진국의 '부메랑 효과'를 우려한 기술이전의 제한은 개발도상국의 기술축적 속도를 늦추거나 자체기술개발활동을 증대해
야 하므로 상대적인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나아가 특정 부문의 기술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등 사전에 기술개발활
동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술이전에 의한 상호이익증대와 국제분업적 개념을 새롭게 찾을 필요가 있고, 세계경제
의 확대 재생산 구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이전의 확대 방향으로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이
러한 기술이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논리전개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동떨어진 주장으로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
는 기술이전이 확대될 수 없기 때문에 가진 자와 필요한 자가 동시에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모델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
든 것이다. 지금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은 상호 각자의 주장만을 강조해왔으며 상대편을 인정치 않은 상태에서 자국입장 경제논리
와 국제정치의 논리가 펼쳐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기술이전의 새로운 추진 매카니즘을 선진국과 개도국 상호이익개념에 의한 적용이 가능한지 개념적 모델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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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에 관해 여러 학자들이 신국제분업의 모델 제시 등을 통하여 일부 기술분업의 개념을 적용해왔지만 
기술자체의 문제보다는 외부요인을 지나치게 중시해 온 감이 크기 때문에 새롭게 시도하려는 것이다. 

Ⅱ. 기술이전의 개념 

기술이란 광의로 '제조활동에 적용하는 사회지식의 부존량'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기업차원에서는 '경쟁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좋
은 제품을 싼 가격에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로 정의될 수 있다.2)

이렇게 정의되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은 일반적으로 '계획된 활동'이란 점에서 기술확산
(Technology Diffusion)과는 차이가 있다.3)  그러나 근래에는 기술이전을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기술적 지식
을 체계화하고, 나아가 그 지식을 성공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4) 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므로 기술확산과의 개념차이가 
점차 흐려져 가는 경향이 있다. 

한편 기술도입(Technology Import)과 기술이전의 차이는 한나라 기술과 지식을 다른 나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추진 주체면에서 전자는 도입자 면에서 있는 것이고, 후자는 제3자적 입장에서 보는 개념이다. 물론 기술이전은 지리적인 범
위에 따라 국내기술이전과 국제기술이전으로 구분되고, 이전주체도 국가간, 개인간, 기업간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기
술의 위치·장소에 변경에 의해 사용능력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기술이전은 이전경로에 따라 수직적 기술이전(Vertical TF)과 수직적 기술이전(Horizontal TF)로 나누어질 수 있다. 수직
이전은 기초과학연구에서 응용연구, 제품개발연구로 이행되는 흐름을 의미하고, 수평이전은 지식이나 공정이 하나의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수평적 기술이전은 큰 조직의 내부와 산업내, 산업간, 정부간 발생하게 되는데, 수평
·수직적이전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기술도입은 외국의 기술지식을 도입국의 실정에 맞게 소화·흡수·개량하는 프로세스로 이해해야 한다. 광의로는 「현존 기술

이 그 소재지에서 타지역으로 이전, 전파, 수용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되고, 협의로 볼 때는 UNCTAD 정의에 의하면 「새
로운 생산시설에 설치·운전, 기존시설의 확장에 필요한 기술요소로서 개도국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것」으

로 설명되어 있다. 

기술도입의 방법은 직접적으로 전문가 및 자문기업과의 라이센스 직접계약, 엔지니어링사의 특수 계약 프로젝트를 위한 교육훈
련, 기술정보제공 등이 있고, 자본재에 체화된 기술을 팩키지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기술도입의 장점으로 예상되는 리스크의 
예측이 가능하고, 자체개발의 위험부담과 불확실성, 비용과 시간 등을 단축시킴으로서 생산성 향상, 품질 고급화, 기술인력양상 
등의 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고액의 기술료를 요구하거나 과잉설비의 이전, 사양기술의 이전 등이 획책될 수 있으며, 중요 핵심기술을 
부분적으로만 이전시켜 기술 격차의 지속적 존속으로 기술을 이용한 종속관계를 유지하려는 불평등 계약이 발생하는 문제도 안
고 있다. 그 외에 생산, 판매, 시장 등에 있어서 기술사용의 제한 등의 조건부 계약이 많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체기술개발능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문제 등이 있다. 여기서 국제간 기술이전의 메카니즘을 실제적으로 고려할 때 <그림 1>과 같이 이전환경요
인과 이전동기, 도입동기 등이 상호간에 연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Ⅲ.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의 연계 

기술의 축적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기술의 이전과 자체기술개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기술후발국이나 기술도입국에서의 자체
기술개발은 선진국의 기술개발과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5) 적정한 기술개발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도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시마(K. Oshima)는 일본의 기술발전과정을 분석한 결과 기술 도입량과 자체기술개발투자는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한
다. 그 이유는 기술도입국의 기술개발은 주로 도입된 외국의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개량이나 모방적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
고 있다. 

또한 서구의 기업들이 주로 특허나 설계도를 일본에 이전하였기 때문에 생산적 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도 이
전기술에 대한 습득(Learning) 연구개발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은 많은 경우에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신기술을 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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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술이전의 판단·추진 Mechanism 개념 

전에 따른 적응적인 기술개발의 노력이 매우 활발하였다는 것이다. 즉,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일본의 기술도입 중 6할 
이상이 제품기술(product technology)이 아닌 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이었던 관계로 기술이전을 활용한 제품의생산
을 위하여는 적응적 연구개발활동(adaptive R＆D activity)이 불가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6)  일본 통산성(MITI)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연구개발 투자 중 3할 이상이 이전기술의 소화·흡수 및 개량에 필요한 적응연구에 할당되었다는 결과론도 

나왔다.7) 

한국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성공적인 기술개발 성과가 추진된 후에 기술도입이나 모방개발을 통하여 기술개발을 시도하는 유형
이 아직까지는 일반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개발의 의미도 신상품 Concept에 의한 것보다 주로 
2차적인 혁신이나 도입기술의 적응적 개량연구 수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8)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기술도입
국의 기술도입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술발전단계이론(stage theory)을 원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에 관한 단계이론들이 기술도입국에서의 기술이전과 자체기술개발간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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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F.Stewart)는 개도국의 기술발전단계를 기술의 선택과 탐색능력, 미세한 기술변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독자적인 기술창출
능력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도입단계(introductory stage)는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작동·유지·보수함으로써 단순히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초보

적 단계이다. 둘째, 소화단계(assimilation phase)는 도입기술에 소화·흡수가 활발히 진전되며 생산관리·품질관리 등이 요구되

는 단계이다. 

셋째, 적응단계(adaptation phase)는 소화·흡수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축적을 바탕으로 지역환경에 맞게 도입기술을 개량하는 단

계이다. 넷째, 창출단계(generating phase)는 축적된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창출하는 단계이다. 이때 기술이전의 성공
여부는 기술능력과 기술이전에 비공식적 경로에 활발한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9)

우리나라의 김기영과 정구현은 중진국의 제품 및 공정기술의 이전 및 축적과정에 관한 연구 분석결과에서 기술의 발전은 도입 소
화기, 개조 및 토착화, 신제품 및 공정기술 개발, 기술수출 등의 네 단계를 거친다고 구분한다.10) 

한편 김인수는 한국의 전자산업분석 과정에서 기술발전의 3단계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도입기술의 단순 실용화기
(implementation), 도입기술의 소화와 모방기(assimilation of imported technology), 도입기술의 개량 및 자체개발기
(improvement of foreign technology)로 분류된다고 하고 있다.11) 

랄(S. Lall)의 연구에 의하면 기술의 학습과정은 대체로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단계인 초보적단계는 실행에 의한 학습(learning 
by adaptiong)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는 중간단계(intermediate stage)로서 설계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esign)과 향상된 
설계에 의한 학습(learning by improved design)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도입된 기계장비 및 생산공정이 국내의 설계 기술자
와 자본재 생산자에 의해 복제되면서 기술이 축적되는 단계이며, 후자는 국내의 환경조건에 맞게 기계·설비를 변형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가 절실히 요구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셋째 단계는 고급단계로써 완전한 생산시스템의 설치에 의한 학습(learning by setting up complete production system)과 혁
신에 의한 학습(learning innov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기계설비를 직접 생산하지 않으나 기계설비의 설계나 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턴키사업의 기술지도(technical consulting)을 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연구개발 활동의 
중점이 기초연구로 옮겨지면서 마침내 신제품과 신공정의 개발에 자체적으로 착수하는 단계이다12) 

한편 김영호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기술축적 과정을 기술이전과 자체개발의 상호작용이란 동태적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기술이전
시 발생하는 두가지 갭(Double Gap)의 해소과정으로 보고 있다. 즉 이전기술이 최고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전 갭
(Transfer Gap)과 소화·개량기간 동안 선진기술도 발전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학습 갭(Learning Gap)이 있는데, 이를 해소키 

위한 기술개발활동이 기술축적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개념이다.13) 이러한 동태적 개념에 따라 기술축적수준은 완제품조립·가공

기술, 부품·소재기술, 시스템기술, 설계기술, 신제품기술 그리고 R＆D 등으로 발전되고 제품기술 수명주기와 저급에서 중급, 고

급 등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모든 기술발전 및 기술축적의 이론은 기술발전과정상 기술이전 및 기술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기
술의 발전은 수평적 기술이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직적 기술이전의 도입기술의 적응·소화·흡수·개량, 그리고 자체

개발이라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개발은 기술이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논의한 것처럼 기술혁신국에서의 기술발
전 과정과 기술도입국에서의 기술발전 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임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는 기수이전과 기술개발과의 관계
가 기술도입국과 기술혁신국에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개발전략을 기술도입과 자체적인 
기술개발투자의 상대적인 비율(technology Input / Domestic R＆D)결정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술도입국과 기술혁신국의 기술
혁신 전략차이를 쉽게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이다. 

Ⅳ. 기술중심의 국제분업추진 개념 14)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발전과 기술축적과정을 한 국가내에서 도입기술의 발전과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의 국제기술이전은 다국간 국제분업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나 상품의 교역관계를 쉽
게 규명할 수가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체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축적과 기술이전을 통한 국제분업이 산업협
력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가정하에서 기술중심의 국제분업 가능성을 위한 이론적 검토를 시도해 보려는 것이다. 기술확산과 기술
축적이 국가간에 연결되고 그를 위한 프로세스에서 국제분업이 진전되기 위한 개념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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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술이전과 국제분업 가능 개념도 

먼저 한 국가내에서의 기술축적은 기술도입과 자체 기술개발이라는 양축을 통하여 동태적으로 발전구도가 이동(shift)하게 된다
는 가정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기술확산차원에서 가장 최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차원 낮은 기술이라든가 사양
화된 기술은 개도국으로 이동(shift)시켜간다는 점을 주요 관점으로 잡았다. 그 다음으로 자본과 노동의 부족량·가격에 의한 적정

생산 분업점임 파레트곡선의 개념을 전용하여 기술적인 A, B 양국간의 기술개발과 생산활동능력(잠재력) 범위를 잡을 수 있다
는 가정을 세웠다. 

이에 따라 A국은 선진국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기술확산곡선(F)이 성립되고, 이를 Shift시킨 F', F''곡선이 그려질 수 있다. 또 B
국은 후발국으로써 기술축적곡선(K)이 성립되며, 이를 shift시킨 K'곡선이 그려진다. 여기서 특정산업기술분야의 초기 단계인 
후발국 기술축적곡선(K)과 선진국의 기술화신곡선(F)으로는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A, B 양국간의 국제분업의 발생은 불가
능하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술확산이 확대되어 F'로 shift되고, 후발국의 기술축적곡선도 자체 R＆D활동이나 정부개입 등으
로 K'로 이동되면 D2점에서 국제분업의 발생이 가능해진다. 이때 후발국의 기술축적곡선의 변동이 없으면 국제분업은 생성될 

수 없다. 

그 후 선진국인 A국에서 기술확산을 가속화시켜 F''로 이동시키면 K'선과 F''선의 접점인 D1점에서 기술중심의 국제분업 발생이 

가능해진다. 이점에서는 B국이 aD1, bO의 영역을 담당하고 A국은 a, D1, b, P이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A의 주도에 의

한 국제분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기술확산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도(F')후발국의 기술축적이 활성화된 경
우(K')의 접점인 D2에서는 A국이 a'tPb1D2의 영역을 담당하고 B국은 a'D2bl'O의 영역을 담당하므로 B국이 훨씬 넓은 영역을 차

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D1점에서 생성되는 국제분업은 기존의 산업간, 산업내 전통적 국재분업으로 볼 수 있고, D2점에서의 분

업은 기술중심의 신국제분업으로 볼 수 있다. 극단적으로 P점 쪽으로 접점이 이루어질 경우는 R＆D 분야 중심의 국제분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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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기술확산에 의한 기술이전의 shift가 추진되어야 국제분업이 가능해지고, 이에의해 후발국
인 B국만이 이익을 본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부메랑 효과'의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도에서는 B국에서 기술적 생산능력의 영역이 O점에서 O'으로 이동하므로 더욱 넓어지는 동시에, A국에서도 P점
에서 P'점으로 shift 될 수 있으므로 기술적 생산능력의 확대가 추진되어 양국간 모두 확대 재생산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개념이
다. 

또한 선진국인 A국가의 기술능력향상은 기술이전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료와 투자수익을 자체연구개발로 재투자하게 되고, 전체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며, 첨단분야로의 생산자원투입이 가능케 되는 등 생산구조와 시장규모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후발국에 있어서는 기존제품기술의 새로운 응용과 신기능의 첨부 등으로 기술생산능력이 커지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
해 기술이전과 기술축적을 통한 새로운 국제분업의 생성이 세계경제의 확대재생산 구도로의 전환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거시적 
모델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개념의 정교화와 더불어 구체적인 실증분석으로 동 모
델의 설명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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